
1. 서론
삶의 비밀이란

인간이어떤댓가를치르더라도살아남는데있는것이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그리움을 나눌 수 있고

거울반응으로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다

---J. Bauer[45]

Kohut [1] 은 “...사람들이산소가없는대기속에서는

신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심리적 환경에서는 심리

적으로생존할수없다”(p. 85)고 하였다. 즉, Kohut은 감

정이입적거울반사가박탈된상태를심리적산소가박탈

된상태로비유하였던것이다. 더욱이 “냉담함, 비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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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한학기동안자연, 상황, 자신에대한하이쿠시짓기를하였다. 하이쿠시짓기프로그램전과후에마음챙김, 감정

이입, 자기자비 및 수용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의 주관적인 소감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 양적분석결과로하이쿠시짓기는마음챙김, 감정이입, 자기자비및수용에유의한효과가있었

다. 질적분석결과에서도하이쿠짓기는이들구성개념에서아주긍정적인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끝으로, 이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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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무관심, 감정이입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세계에 노

출되면”[2] 인간을 파괴로 이끌 수도 있다고 하였다.

Rogers는 심리치료에서 감정이입적인 면접에 근거한

관계치료를추구하였다. 그는정신역동성과전이에초점

을 둔 Freud 학파를 거부하였는데, 대신에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수용 관계 즉, 자기실현에 도움이 되는 분위

기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치료적 관계에서 해석

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감정이입적 이해와 감정 수용에

더초점을두었던것이다[3]. 그래서 Rogers는 내담자중

심치료에서 내담자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는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

용하는 것인데, 감정이입적 이해와 감정 수용이 무엇보

다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Rogers는 감정이입을 심

리치료의 핵심으로 보았다!

오늘날의심리치료분야에서도또다시떠오른감정이

입을 위한 수용, 거리두기(한 발 물러서서 보기), 자기자

각(메타 인지) 등은 수용전념치료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이하 ACT) 에서의 마음챙김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치료자와 내담자 모두가 감정

이입을함양할필요성이중요한화두로떠올랐음을의미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카신을 신고, 자기가 걷던 길

을걸어보아야한다“는인디언속담이있는데, 이는우리

의일상생활에서도감정이입의필요성을잘말해주고있

다. 더욱이 오늘날 감정이입은 심리치료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개인적갈등, 분노조절장애, 갑질, 불통, 보복운

전, 종교분쟁, 인종 차별, 정신장애, 대인관계, 학교폭력,

성폭력... 국제문제까지에광범위하게적용되어야할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이입은 독일어 Einfühlung (Ein은 영어의 in,

Fühlung은 영어의 feeling)에서 나왔고, 이는 그리스어

Empathos에서어원을찾을수있는데, ‘들어가서느낀다’

라는뜻을가지고있다. 그러므로우리말로옮길때에공

감이 아니라 감정이입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뜻이 더

잘전달될뿐만아니라, 논리적으로도옳기때문이다. 왜

냐하면,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감정이입할 수 있으나, 어

린아이는공감이나동감을할수있을뿐어머니를감정

이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Prekop [4]) 은 어린

아이에게감정이입을기대하기는아직무리라고하면서,

공감은 감정이입보다는 낮은 발달단계에 속한다고 하였

다.

그런데 감정이입은 타고 나지만, 배려의 감정이 감정

이입으로 발전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퇴화할 수도 있다

고한다. 이는심리학자 Daniel Goleman의 감성지능 (참

조, [5]) 개념의발달주장과유사하다. 우리문화에서전

통적으로 있어왔던 태교는 감정이입의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여겨지는좋은방법으로여겨진다. 어머니는

아기에게생물심리사회적인거울역할을한다고볼수있

다. 감정이입할수있는거울뉴런이있더라도이것이발

달하는 많은 요인이 있기때문에, 이를 도와 줄 수 있는

심리학적 기법 등이 또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감정이입은 모든 인간 관계와 심리치료자 및 내

담자에게서 함양되어져야 내면에 있는 감정이입이 거울

반사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이입에 관한 상이한 주장도

있지만 (예, [6] ), 감정이입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예, [7-10])).

Tirch, Schoendorff 및 Silberstein [11] 은 ACT의 맥

락주의행동과학개념으로우리가자신의과정을자각하

고개방되어있을때에다른사람에게더잘감정이입할

수 있다고하였다. 즉, ACT에서는 마음챙김이 감정이입

능력을이끌어내는데필요한중요한요인으로제안되고

있다 (예, [12, 13]). Ligocki [14] 는 감정이입과마음챙김

이 상관이 높으며, 심리치료 효과에서 주요한 구성개념

이고, 역시상관이높은자기-자비도새로운치료효과구

성개념이며, 자기-반추는이들세구성개념과는부적상

관이 있는 구성개념으로 앞으로 더 탐구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마음챙김은 어딘가 다른 곳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이미있는곳에온전히존재하며, 지금이순간에

자기 존재와 인식의 힘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발견이

다. 즉, 이미 내 소유인 내 존재의 온전한 실체를 재발견

한 마음을 체계적인 계발과 연습을 통해 발전시키고 개

량하는 일이다 [15].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

히 의식적인 상태의 고도의 알아차림이며, 그러므로 마

음챙김 명상은 그 순간에 전심할 수 있는 모든 생각, 느

낌및감각과같은것이다 [16]. 이와같이, 마음챙김에관

한많은정의가있지만, 대체로마음챙김은유연성, 개방

성및호기심을가지고주의를기울이는것을말한다(참

조, [12, 17-20]).

이러한마음챙김에서알아차림과수용이자신뿐만아

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을 증진하는데 영

향을주는것으로밝혀지면서마음챙김과감정이입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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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예, [21-29]). 이들 연구는

마음챙김이 감정이입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심

리적 기제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창조적 글쓰기와 이야기 글쓰기 접근법이 특히

도움을주고있는임상실무에서정서적긴장을이겨내고,

치료적 지지를 제공하고, 반영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감

정이입을 길러주고, 감정표현에 도움이 되고, 영적 치유

를 촉진시켜 주는데 유용하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

다 (예, [9, 30-33]). 또한, Williams [34] 와 Furman

〔7〕은시읽기와쓰기를통하여자기자각, 관점취하

기및감정이입을증진시킬수있다고주장하였다. Biley

와 Champney-Smith [35] 는 하이쿠 (일본의 아주 짧은

정형시) 가 임상실무와 관련된 정서적 이슈를 탐색하고,

민감성을 증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tephenson [36] 은 하이쿠가 힐링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글쓰기패러다임의 확장이라고보았다. Gair [8] 는 감정

이입을탐색하고창조적글쓰기로서의하이쿠활용을제

안하였다.

하이쿠는세상에서가장짧은시형식인 17음절(초, 중,

종장의 5-7-5 음절) 안에, 자연의 변화를 담는 계절어를

포함하며, 그 순간의 마음의 기록인 시어로 함축하여 표

현하는시이다. 하이쿠를잘짓기위해서는잘표현된스

냅 사진과 같이 순간을 포착하지만, 영원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시짓기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하이쿠는 여

기­지금을 가장 잘 포착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시형식으

로 마음챙김을 함양하고 감정이입을 탐구해내는 훌륭한

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쿠란 “감동을 만들어 내

는 언어 장치”(오오오까 마꼬또)로 한 마디라도 가슴과

영혼에신선한충격을주고, 자신을북돋아주고, 깨닫게

해 주는 말이 곧 하이쿠의 말인 것이다 [3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마음챙김을 하는데 하이쿠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또한 감정이입의 함양에도 많

은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것으로보아서이를적극적

으로활용해보기로하여시도해보기로하였다. 이와함

께 ACT 육각형 [38] 에서의 현재­순간자각과 연결되어

있는수용및이와상관이높은자기자비도같이살펴보

기로 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마음챙김이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

가할 것이다.

2. 감정이입이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

가할 것이다.

3. 자기자비가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

가할 것이다.

4. 수용이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가할

것이다.

2. 방법
2.1 참가자
참가자는 정신병리학을 수강하는 OO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학전공대학원생 22명으로구성되었다. 참가자

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요구되지 않았다.

2.2 도구
마음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

Park [39] 이 개발한마음챙김 척도를사용하였다. 이

척도는탈융합적주의 5문항, 비판적수용 5문항, 현재자

각 5문항 및 주의집중 5문항으로된 4개 요인 총 20문항

의 5점 리커트척도이다. Park [39] 의 연구에서이 척도

의 Cronbach ⍺는 .88이었으며, Kim과 Son [12] 의 연구
에서 Cronbach ⍺는 .92였다.

대인관계 반응 지수 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감정이입능력을측정하기위하여 Davis [40] 의 감정

이입 척도인 대인관계반응지수를 사용하였다. IRI는 네

가지요소로구성되어있는데, 관점취하기와상상하기는

인지적감정이입이며, 감정이입적관심과개인적고통은

정서적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이입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41]의 연구에서 Cronbach ⍺는 .77 이었다.

자기자비척도(Self-Compassion Scale)

Neff [42] 가 개발하고, Kim, Yi, Cho, Chai 및 Lee [43]

가 번안한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친

절과 자기 비난을 측정하는 10문항, 보편적 인간성과 고

립을 측정하는 8문항, 마음챙김과 과잉동일시를 측정하

는 8 문항으로총 26개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각문

항은 5점리커트척도로되어있다. Kim 등 [43] 의 연구

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Pearson r)는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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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행동 질문지( AAQ: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AAQ는 경험의 수용과 활동에의 전념을 강조하는 수

용전념치료(ACT) 이론을토대로 Hayes와 Strosahl [26]

이 개발하였다. AAQ는 자신의 가치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생각이나 감정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Ahn

[44]이번안한척도를사용하였는데, 총 10문항으로구성

된 7점리커트척도이다. Lee와 Ahn [44] 의 연구에서이

척도의 Cronbach ⍺는 .80이었으며, Kim과 Son [12] 의
연구에서 Cronbach ⍺는 .87이었다.

하이쿠

하이쿠는일본의정형시로 5-7-5 음절(예, 한낮의정

적/ 바위에스며드는/ 매미의소리―바쇼지음)로 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짧은 시형식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전통적인 하이쿠 짓는 방법은 이 음수율을 지키면

서, 계절을상징하는시어(季語)가 들어가면서 ( 예, 오래

된 연못/ 개구리 뛰어드는/ 물소리), 초장, 중장 혹은 종

장어느한곳에키레지(예, 1. 유채꽃이여/ 달은동녘에/

해는 서산에. 2. 밤이 새도록/ 추풍에 귀를 기울이누나/

뒷산. 3. 길가의무궁화/ 말에게/ 먹히고말았구나!) 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면서 전환을 꽤하는 어구를 넣기도 하

는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는 시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세계 60여국에서 자국어로 하이쿠를 지으

며, 형식도점점다양해지는추세이다. 본연구에서는자

연, 상황 동영상, 자기자신 등을 대상으로 매주 1∼2 수

이상의 하이쿠를 짓는 과제를 부과하였다.

2.3 절차
2.3.1 2014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9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이쿠 짓기를 통한 마음챙김과 감정이입 함

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4 회기가 진행되었다.

2.3.2 9월 17일에 정신병리학 수강 대학원생 22명에게

마음챙김 척도, 수용행동 질문지, 대인관계반응 지수

척도 및 자기자비 척도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임상심리

학 실무에서 감정이입의 함양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감

정이입에 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으며, 또한

감정이입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게 하고, 감정이입에 관

한 짧은 보고서를 1주일 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 과제

의목적은감정이입은우리안에거울뉴런과같이내재

되어 있으며, 탐구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감정이입을 탐색하기 위한 한 단계로 마음챙

김에 관한 설명을 하고,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하이쿠를소개하였다. 즉, 하이쿠는 ‘지금­여기’

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한 가지 방법임을 설

명하면서, 하이쿠의 “순간 포착과 영원의 추구”에 관한

방법론적인 이론적 근거를 강조하였다. 하이쿠에 관한

설명과함께하이쿠시짓는방법에관하여설명하고, 하

이쿠가 마음챙김하는데 좋은 매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명한 하이쿠를 예로 들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

졌다. 이후 매주 하이쿠를 한 수 이상씩 짓도록 지시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자연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데로 짓

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상황 동영상 (예, 스리랑카

의진흙벽돌만드는아이들, 인도의돌깨는아이들) 을

본후에하이쿠를짓게하고, 나중에는본인에관한 ‘관찰

하는자기’ 관점으로하이쿠를짓게하였는데, 한학기동

안 매주 1편 이상을 지어서, 최소한 12편 이상의 하이쿠

를 창작하게 하였다.

2.3.3 하이쿠 짓기를 통한 마음챙김과 감정이입 함양

프로그램이 끝나는 14회기 (12월 17일) 때에 마음챙김

척도, 수용행동 질문지, 대인관계반응 지수 척도 및자

기자비 척도를 다시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관적인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3. 결과
3.1 마음챙김, 감정이입, 자기자비 및 수용의 양적 

변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챙김척도(MS)로

본 마음챙김 점수는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서 유의

하게 더 높아졌다, t(21)= 4.46, p〈 .001. 대인관계 반응

지수 척도(IRI)로본감정이입점수도사전검사보다사

후검사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 t(21)= 3.36, p〈

.05. 자기자비 척도(SCS)로본 자기자비 점수도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 t(21)= 5.47, p〈

.001. 수용 행동 질문지(AAQ)로본수용점수도사전에

비해사후에유의하게더높게나왔다, t(21)= 2.76,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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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N=22) Post(N=22)

t
M(SD) M(SD)

Mindfulness 71.14(15.17) 82.27(9.41) 4.46***

Empathy 94.09(9.00) 102.23(10.09) 3.36*

Self-
Compassiion

78.32(15.96) 93.45(17.01) 5.47***

Acceptance 44.23(8.77) 49.95(6.19) 2.76**

Note. MS: Mindfulness Scale;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SCS:
Self-Compassion Scale; AAQ: Acceptance & Action Questionnaire
*p<.05, **p<.01, ***p<.001

Table 1. Means(standard deviations) and t-test results 
for Pre- and Posttest of the Mindfulness(MS), 
Empathy(IRI), Self-Compassion(SCS), and 
Acceptance(AAQ)

3.2 마음챙김, 감정이입, 자기자비 및 수용의 질적 
변화
3.2.1 한 학기 동안 하이쿠를 지은 주관적 소감 예는

다음과 같다:

하이쿠짓기는자신과다양한대상, 상황에대한그순

간의생각과느낌, 감정들을집중해서관찰할수있는스

킬을 길러주었다; 하이쿠 짓기 훈련은 상대방에 대한 관

심 증가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었다;

자신의감정을수용하면타인의감정을수용하는데도움

이된다; 하이쿠짓기는자신의마음을잘어루만져주며,

감정이입의 능력을 계발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

었다; 하이쿠는 ‘말을적게해도된다’라고마음을풀어놓

게 하여. 이야기를 듣는 아주 절묘한 기법이다; 하이쿠

짓기를 통해 심리적 경직성을 깨닫게 되었고, 심리적으

로 유연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이쿠 짓기를 통해 감정이

입의증진과함께자신을사랑할수있게되어감사하다.

하이쿠짓기는매순간순간느끼는현재정서를그대로

느끼게해주는수행활동이다; 동영상다큐멘터리(예, 흙

벽돌 만드는 아이들)를 보고 하이쿠 짓기가 감정이입하

는데 유용하였다; 하이쿠 짓기는 일상의 삶에서 감정이

입하는데활용하게될것같다. 그래서하이쿠짓기는현

재를 마음챙김해주므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밝아지는 느

낌을 받는다; 한 학기동안 자연, 동영상, 자신에 대한 하

이쿠를 창작하면서 자신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

는 계기가 되었으며, 감정이입 활동을 도와주는 스킬을

갖춰주어서 진정한 심리치료자가 될 것이다. 하이쿠 짓

기는환자의평가와진단에도움이될것이며, 환자의강

점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따뜻한 임상심리학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하이쿠 짓기는 마음챙김을 하고, 자신과타

인 그리고 상황을 감정이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또

한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수용하며,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절묘한 스킬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Fig. 1은 이 주관적 소감문 자료의 주제 빈도를 글자

크기로 시각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감정이입 관련 단어들, 마음챙김에 관련된단어들, 수

용에관련된단어들, 자기통찰, 자기성장, 심리적유연성,

따뜻한 임상심리학자 등의 큰 글자를 볼 수 있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friquencies for 
graduate students’ subjective responses 
after 12 sessions of the Haiku Writing.

3.3 대학원생들이 지은 하이쿠
자연의 변화, 다쿠멘터리 동영상, 자신에대한하이쿠

몇 편은 다음과 같다:

노란 은행잎/ 살포시 떨어지네/ 벅차는 마음(H. J. M)

단풍이드니/ 단풍만보아야지/ 현재가 선물(S. C. N.)

촉촉한 가랑비/ 쌀쌀한 아침기운/그 속의 나(N. J. Y.)

진흙더미 속/ 벅찬 인생의 무게/ 그래도 미소(O. J. E)

날이 밝아도/ 어제와 똑같구나/변화가 올까(R. M. H.)

6살 노동자/ 양손 가득 흙반죽/꿈조차 사치 (L. K. B)

일교차크고/ 걱정또한커지네/지나가리라 (H. J. M.)

내년 봄에는/너와 나 우리 모두/동기야 힘내(R.M.H.)

4. 논의
이 연구는 하이쿠 짓기가 마음챙김과 감정이입을 함

양하는데 유용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자기 자비와 수용

도 함께 증진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고

새로운시도로하이쿠로마음챙김을실습하는첫번째로

연구로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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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적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첫째, 마음챙김이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가할것이다라는가설 1이지지되었다. 이는하이쿠가

그순간의마음을스냅사진과같이순간을잘포착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시형식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이쿠를 마음챙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ACT 프로그램에서도 마

음챙김회기에하이쿠를도입하는계기가마련된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감정이입이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가할것이라는가설 2가지지되었다. 이는창조적글쓰

기, 이야기 글쓰기 접근법이 감정이입을 길러주고, 감정

표현에도움이되며, 치유를촉진시켜주는데유용하다는

연구들 (예, [9, 30-33]) 을 지지하는결과이며, 시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자기자각, 관점 취하기 및 감정이입을 증

진시킬수있다는연구들 (예, [7, 34]) 을 지지하고있다.

또한 하이쿠가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힐링에 도움이 되

며, 감정이입을 탐색하는 창조적 글쓰기에도 확장될 수

있을것이라는연구들 (예, [8, 35-36]) 을 지지하는결과

이다. 이는 특히 하이쿠가 한발 물러서서 관점 취하기를

강조하는맥락주의행동과학과도같은입장에있기때문

일 것이다.

셋째, 자기자비가 하이쿠 짓기 프로그램 전보다 후에

증가할것이라는가설 3이지지되었다. 이는하이쿠가자

신을 들여다 보는 자기자각, 관점 취하기, 민감성 증진,

힐링에도움이된다는연구들 (예, [7, 8, 34-36]) 과도 같

은맥락으로보여지며, 자신을객관적으로볼수있는안

목이 더 넓혀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수용이하이쿠짓기프로그램전보다후에증가

할것이라는가설 4가지지되었다. 이는하이쿠가순간을

포착하지만, 영원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시 짓기 자세로

자연과자신을받아들이는하이쿠전통과같은맥락이기

도하다. 수용은또한마음챙김과뗄수없는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이쿠 짓기로 수용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질적분석결과를보면, 하이쿠짓기는마음

챙김을 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상황을 감정이입하는

데많은도움이되며, 또한자신을사랑하게되고수용하

며,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절묘한 스킬이라는 질적

반응에서, 하이쿠가앞으로마음챙김과감정이입함양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연구의의의, 한계점및앞으로의연구를위한제언

은 다음과 같다:

하이쿠로 마음챙김과 감정이입을 함양하는데 유용하

게활용할수있다는유익한결과를얻었다는점이이연

구의의의로생각되어진다. 특히임상심리학을전공하는

대학원생들과같이환자를케어하는데도움을주는다른

관련전공학생들의마음챙김과감정이입탐구를증진시

키고 심화시키는 전문 교육에도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한학기동안연구자와참가자들의많은노력

이 있기는 하였지만, 다른 비교 집단과 통제집단이 없는

단일집단이라는점과대학원생들의졸업등으로추적조

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아주

장기적인추적으로이들이앞으로하이쿠짓기경험으로

마음챙김과 감정이입을 일상에서 그리고 임상 업무에서

보여주기를기대해본다. 끝으로이연구는강의실기반

연구이지만, 앞으로다양한하이쿠짓기상황및연구집

단 설정, 그리고 추적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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